
8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특별기고 제 1455 호   

화폭에 피어난 천년의 발원을 친견하다
후쿠오카=박영빈 객원기자

“내가 수월관음을 보러 온 게 아닙니다. 보살님께

서 저를 보러 오신거죠.”

전시실에 걸린 카가미 신사 소장 ‘수월관음도’ 앞

에 홀로 앉아 한참 불화를 바라보던 한 관람객은 감

동에 붉어진 눈시울로 감상을 이야기했다.

규슈국립박물관(후쿠오카현 다자이후시)에서 개

최된 특별전 〈숭고한 믿음의 아름다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불교미술〉이 일본현지와 한국에서 뜨거

운 관심을 받고 있다. 9월 5일부터 열린 전시회는 일

본 내에 산재한 고려와 조선전기의 여러 불교미술품

을 한데 모아 공개하는 특별전. 특히 이번 전시회엔 

고려불화의 백미로 꼽히는 카가미 신사(鏡神社) 소

장 수월관음도를 필두로 좀처럼 공개되지 않는 불화

들도 함께 공개된다는 사실이 큰 주목을 끌었다. 

한국과 일본의 불교미술 연구자들은 물론 전통 회

화 및 공예 작가, 애호가들은 전시의 개최 예정이 공

지되자 작게나마 소동이 일었다. 이번에 가지 못하

면 다신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을 모두 공유

하고 있었다. 특히 고려불화 최고 작품인 카가미 신

사의 수월관음도가 등장하고, 조선전기 불화로는 

수많은 역사적, 예술적 정보를 담고있는 ‘석가탄생

도’, 고려 천추태후의 발원으로 조성된 ‘감지금자 

대보적경 사경’등이 한자리에 모인단 사실만으로도 

꿈과 같은 전시임이 분명하다. 더욱이 같은 시기에 

후쿠오카시미술관(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에서 조

선전기 회화를 중심으로 하는 특별전 〈조선왕조의 

회화: 산수·인물·화조〉가 열려 이 두 전시를 한번

에 보기 위한 발걸음들이 이어졌다. 실제 전시장에

서 만난 한국인 관람객 대부분이 이 두 전시를 위해 

일부러 규슈를 찾았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 대해 규슈국립박물관 측은 “불교를 

숭상한 고려와 억압을 가한 조선은 서로 불교에 대

해 다른 방향성을 가졌으나, 천년이 넘는 두 시대에

서 많은 불교미술이 탄생했다. 이 가운데 특히 뛰어

난 시기라 불리는 11~16세기 사이의 작품을 모아 전

시했다”고 밝히며 이번 특별전의 의의를 전했다. 이

번 전시에는 고려불화와 조선불화, 불상, 사경, 나전

공예품까지 48점이 출품됐다.

전시에 관한 소식을 듣고서 박물관에서 공개한 전

시품 목록을 보았을 때 카가미 신사 수월관음도가 

공개된다는 것도 놀랐지만, 석가탄생도가 한자리에

서 공개된다는 점에 더욱 설렐 수밖에 없었다. 가장 

보고 싶었던 불화 두 점을 한자리에서 보게 된 것이

다. 특히 이번 전시는 9월 25일을 기준으로 전기전시

와 후기전시로 나누어 전시작의 일부교체가 진행되

기에 두 전시를 모두 보겠다는 마음으로 일정을 잡

고, 박물관 측에 취재요청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

러나 규슈국립박물관 한국어 홈페이지에선 문의 메

일을 보낼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일본어 홈페이지를 여기저기 더듬어 메일을 보

낼 수 있었다. 이런 큰 전시가 있는데도 교계신문 어

느 곳도 특별 기사를 내지 않고 있단 점에서, 이 전

시에 대한 모습을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다. 

카메라도 빌렸다. 평소 사용하는 카메라가 있지

만, 아무래도 좀 더 좋은 카메라로 찍어야 현장의 감

동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사진업을 하는 지인에

게 고려불화를 보러 일본에 간다는 이야길했더니 내

가 말을 하기도 전에 먼저 자신의 메인 카메라를 선 

뜻 내주었다. 지인은 “나중에 다 보정해 줄 테니 일

단 어둡든 밝든 찍어만 오라”며 귀한 모습들을 잘 

남겨오라 격려해줬다.

취재도 취재지만 불교미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 문정왕후 발원의 〈약사삼존도〉와 전 세계에 10점 

남짓 남아있는 고려시대의 〈국화당초나전경함〉이 

전시되는 전기전시에 중점을 둬 취재 요청도 전기 

전시의 마지막 날인 24일로 했다. 24일보단 며칠 앞

서 일본에 가서 조선회화전 등을 보고 하루를 통째

로 취재에 쓸 요량이었지만 출국하는 당일까지도 취

재허가가 나오지 않았다. 이러다 취재는 못하고 전

시만 보고 오는 게 아닌가, 주변에 괜히 호언장담했

나 하고 곤란하던 찰나 22일 저녁에 취재허가가 떨

어졌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특별전에 전시된 몇몇 

전시품에 대한 촬영과 지면게재는 불가라고 안내 받

은 목록에 하필 약사삼존도와 경함이 들어있었던 것

이다.

후쿠오카의 중심지인 하카타역에서 버스로 1시

간 남짓. 규슈국립박물관이 있는 다자이후(太宰府)

에 도착했다. 지금은 후쿠오카시가 대도시로 번성하

지만 사실 고대 규슈의 중심지는 이곳 다자이후였다. 

일본 조정은 이곳에 행정처를 설치하고 한반도나 중

국과의 외교나 무역을 담당하게 했다. 그러나 중세에 

이르러서는 쇠퇴하게 됐고, 근대에는 항구가 있던 후

쿠오카시가 더 번성하면서 지금은 소도시로 전락했

지만 그 역사만큼은 어디에도 지지 않는 도시다.

역에서 10분 남짓 걸어 박물관에 도착, 취재 완장

을 수령하고 전시실로 안내 받았다. 두 전시관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특별전은 어딜 둘러보아도 빼놓

을 수 없는 명품들이었다. 넘치는 아름다움에 대체 

뭘 찍는지도 모르게 셔터를 눌러댔다. 하지만 단연

코 압권은 고려불화 최고의 걸작으로 불리는 카가미 

신사(鏡神社)소장 수월관음도. 가로 254.2cm, 세로 

419.5cm의 대형불화로 지난 2020년 사가현립박물관

에서 마지막으로 공개된 이래 대중공개는 오래간만

이다. 국내에선 2009년 통도사 성보박물관이 마지막 

공개였다. 규슈국립박물관은 지난 2005년 박물관을 

새로 지으면서 이 불화를 전시하기 위한 진열장을 

따로 설치했다. 

커다란 수월관음도 앞은 단망경을 들고 구석구석 

그림을 살피는 관람자들이 가득했다. 그중 몇 분께 

부탁해 인터뷰를 할 수 있었는데 우연히 한국전통문

화대학교 전통회화전공의 이수영 겸임교수가 있었

다. 이수영 교수는 “당연히 이 수월관음도를 실견하

기 위해 한국에서 찾아왔다. 모든 한국 불화 전공자

들의 로망과 같은 불화다. 실제로 보지 않으면 범접

할 수 없는 기운과 세계가 느껴진다”며 감동을 전했

다. 또한 다른 불화들을 가리키며 “30여 년 전 처음 

고려불화를 실견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아무

래도 세월에 따른 열화가 진행된 것이 보여 마음 아

프다. 워낙 오래된 불화들이라 지금 보는 것이 가장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고려불화는 볼 수 있을 

때 보아야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오직 카가미 신사 수월관음도를 위해 

서울에서 왔다는 조안나 씨는 “사실 불자가 아니지

만 몇몇 불교 미술품에 감동을 받았고, 그러다 고려

불화를 알게 됐다. 오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처음 수

월관음도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선재동자

를 내려다보는 보살님의 시선이 꼭 나도 내려봐주시

며 위로해주시는 느낌이었다. 마치 인생의 가르침을 

불화를 통해 받는 느낌”이라며 감동을 전했다. 과연 

그 말을 듣고 바라보는 수월관음도의 눈은 말로 형

용할 수 없는 깊이와 자비가 느껴졌다.

조선전기 불교회화의 명작으로 꼽히는 〈석가탄

생도〉 역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었다. 〈석보상절〉

의 내용을 불화로 옮긴 이 작품은 부처님의 아버지

인 정반왕을 꼭 조선시대의 왕처럼 묘사하고, 궁궐

의 묘사나 단청 등이 조선전기 건축의 중요한 자료

로 꼽힌다. 전통건축학과를 졸업했다는 김도경 씨는 

“분명히 실존한 건물들을 보고 그렸음이 분명하다. 

15세기 조선전기 다포식 건물을 그대로 옮겨두었다. 

특히 이 석가탄생도에 그려진 문루는 조선전기 광화

문의 형태를 추정하는 사료로 꼽힌다. 작품을 실견

할 수 있어 엄청난 감동”이라며 단망경을 들고 한참

을 그림 속 건물들을 살폈다.

박물관 측은 “예상외의 엄청난 호응이다. 전시도록

만 해도 전기전시에서 완판돼 긴급인쇄에 들어갔다. 

고려와 조선의 불교문화는 단절이 아닌 지속이었음

을 이번 전시를 통해 알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규슈국립박물관에서 개최된 특별전 〈숭고한 믿음의 아름다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불교미술〉이 일본현지와 한국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고려불화의 백미로 불리는 ‘카가미신
사 수월관음도’ 세부 모습.

인성왕후가 발원한 ‘관세음보살삼십
이응상도’

특별전을 보고 있는 관람객들. 

박영빈 객원기자의  

일본 규슈 박물관 

고려·조선불화 
특별전 관람기

특별전에 일본현지·한국 큰 주목

불상, 사경, 나전공예품 등 48점

‘수월관음도’ 살피는 관람자 가득

“고려·조선불교 단절 아닌 지속”

조선전기 건축과 단청에 중요한 자료
로 꼽히는 ‘석가탄생도’


